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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온기 육묘장 병해충 확산 우려, 시설 안팎 관리 강화해야
- 농촌진흥청, 여름철 육묘장 병해충 예방 관리 당부

- 잡초·외부 식물·출입구·방충망 등 유입 경로 차단해 피해 확산 방지

 농촌진흥청(청장 이승돈)은 여름철 높은 기온으로 

육묘장 내 병해충 발생 위험이 커진 만큼, 시설 

안팎의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고 병해충 유입 차단에 

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.

 육묘장은 본밭에 옮겨 심을 모종을 짧은 기간 동

안 대량 생산하는 시설로, 사계절 운영된다. 여름철은 높은 기온으로 해충의 

산란과 증식이 빨라지고 활동량이 늘어나는 데다, 고온다습한 환경으로 병 

발생 위험도 크다. 또한, 육묘 시설 내부는 작물이 밀집해 있어 한 번 병

해충이 유입되면 짧은 기간 안에 확산하기 쉽다.

 특히 바이러스는 담배가루이, 진딧물, 총채벌레 같은 해충이나 작업 

과정에서 사용하는 도구 등을 통해 전파될 수 있으며, 감염 초기에는 증상이 

뚜렷하지 않아 조기 발견이 어렵다. 감염된 모종이 본밭으로 옮겨지면 재배 

기간 내내 피해를 줄 수 있어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.

 육묘장 주변 잡초와 외부에서 들여온 모종, 시험용 식물, 관상용 화분, 

출입구와 방충망 틈 등은 모두 병해충 유입 경로가 될 수 있으므로 병해

충이 들어올 수 있는 경로를 미리 줄이는 예방 관리가 중요하다.

 육묘장 관리자는 시설 주변 잡초를 정기적으로 제거하고, 출입구와 측창 

주변처럼 해충이 유입되기 쉬운 공간을 집중적으로 점검해야 한다. 작물 

<주변 잡초 관리가 잘 된 육묘장>

생산과 직접 관련이 없는 식물은 육묘장 내부에 두지 않도록 한다.

 방충망과 출입구 관리도 중요하다. 방충망은 찢어지거나 벌어진 부분이 

없는지 수시로 확인해 보수하고, 출입구에는 작업자와 자재 이동에 따른 

오염 가능성을 줄일 수 있도록 이중문, 에어커튼, 소독 매트 등을 설치

한다. 황색 끈끈이 트랩 등을 활용하면 담배가루이와 진딧물 같은 작은 

해충의 발생 여부를 조기에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된다.

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원예특작환경과 이세원 과장은 “육묘장 

병해충 관리는 발생 후 방제보다 유입 차단이 우선돼야 한다.”라며, “특히 

여름철은 높은 기온으로 해충의 발생과 확산이 빨라질 수 있는 시기인 만큼, 

시설 주변 잡초와 불필요한 외부 식물을 제거하고 방충망과 출입구를 

정기적으로 점검해 건전한 묘가 농가에 공급될 수 있도록 관리해 달라.”라고 

말했다.

 붙임. 육묘장 병해충 유입·방제를 위한 환경 관리 우수 사례

담당 부서

국립원예특작과학원 책임자 과  장 이세원 (063-238-6300)

원예특작환경과 담당자 연구사 최세령 (063-238-6321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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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설 주변 잡초 관리 시설 내 잡초 발생 억제 관리 우수

방충망 설치 및 관리 우수 끈끈이트랩 활용 해충 발생 확인


